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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동통신 기술 및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음성의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2G (secon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system에서 동영상 및 data 전달기능이 추가되는 3G (thir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system으로의 기술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지 기술은 용량에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lithium ion battery(LIB) 및 lithium ion polymer battery는 150~170Wh/kg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차전지중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mobile device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IB역시 3G application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전지의 에너지 밀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양극 및 음극 활물질의 용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음극 활물질로는 리튬금속이 가장 놓은 용량을 나타낸다. 리튬메탈은 LIB에 사용되는 graphite에 비해 약 10이상인 3860mAh/g의 용량을 나타내므로 이를 전지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젤 형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리튬음극의 사이클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양극 활물질로는 유기황화합물, 전도성고분자, 그리고 단위황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중 황은 이론용량이 1675mAh/g에 달하며 가격이 싸 가장 이상적인 양극활물질로 판단된다. LIB에 사용되는 양극 활물질인 LiCoO2의 용량이 120mAh/g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리튬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LIB에 비해 4배 이상의 용량을 나타낼 수 있다. 

리튬설퍼전지는 높은 이론 용량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의 낮은 설퍼의 활용률, 불안정한 리튬음극 반응의 이유로 에너지 밀도 및 사이클 수명이 LIB에 크게 못미치는 문제점을 가져왔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된 리튬설퍼전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과 그 해결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